홈 씨어터 구매 가이드


홈씨어터(Home Theater, 안방극장)이란 단어가 국내에서 각종 지면을 통해 눈에 띄기 시작한지 불과 몇 년이지만, 신혼부부들의 혼수감 1순위, 혹은 구입하고픈 가전제품 1순위로 떠오를 정도로 어느 틈엔가 결코 낯설지 않은 단어로 바뀌었다. 홈씨어터는 가정 내에 극장에서와 같은 고화질의 영상시설과 고음질의 멀티채널 서라운드 음향 시설을 갖추는 것을 의미하지만, 이제는 홈씨어터의 의미를 보다 폭 넓게 두어야 할 정도로 빠른 속도로 바뀌고 있다.
1. 홈 씨어터의 개요
홈씨어터(Home Theater, 안방극장)이란 단어가 국내에서 각종 지면을 통해 눈에 띄기 시작한지 불과 몇 년이지만, 신혼부부들의 혼수감 1순위, 혹은 구입하고픈 가전제품 1순위로 떠오를 정도로 어느 틈엔가 결코 낯설지 않은 단어로 바뀌었다. 홈씨어터는 가정 내에 극장에서와 같은 고화질의 영상시설과 고음질의 멀티채널 서라운드 음향 시설을 갖추는 것을 의미하지만, 이제는 홈씨어터의 의미를 보다 폭 넓게 두어야 할 정도로 빠른 속도로 바뀌고 있다.

단순한 영화 재생이라는 좁은 뜻을 지닌 고유의 의미뿐 아니라, PS2나 XBOX 등 각종 게임기와의 연결을 통해 멀티채널 서라운드 사운드로 게임이 가능하고, SACD나 DVD-Audio등과 같이 CD를 대신하여 새롭게 등장해 빠른 속도로 자리 잡아 가는 고 음질 매체를 멀티채널 서라운드로도 즐길 수 있는 등, 홈씨어터는 단순히 영화재생의 의미를 벗어나 전반적인 홈엔터테인먼트를 즐길 수 있는 폭 넓은 의미로 바뀌어 가고 있다.

따라서 홈씨어터를 세탁기나 냉장고, 비디오플레이어와 같은 하나의 일반적인 가전제품으로만 보기에는 무리가 따르게 된다. 멀티채널을 지원하는 각종 기기와의 연결이 요구되고, 영상과 음향 시스템이 적절한 조화를 이뤄야만 매력적인 엔터테인먼트를 즐길 수 있기에, 약간의 기초적인 지식과 본인의 노력이 필요하게 된다. DVD 플레이어와 AV리시버(앰프), 스피커 및 액세서리류 등, 전반적인 홈씨어터 시스템을 위해 필요한 각종 기기들에 대한 설명과 기초적인 지식과 세팅, 튜닝 등, 홈씨어터를 갖추고 있다면 꼭 알아야 할 필수적인 기본 팁과 구입요령을 다루기로 한다.
2. DVD Play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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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VD 플레이어의 기본적인 기능은 DVD(Digital Versatile Disk 혹은 Digital Video Disk) 라는 획기적인 기록매체의 재생이다. 사실 이 DVD 라는 미디어의 등장은 극장에 버금가는 현실감 넘치는 화면과 뛰어난 퀄러티의 서라운드 사운드를 가정 내로 불러 들이는 실로 엄청난 변화를 가져오게 되었다. 물론 DVD 라는 미디어는 영화에 수록된 영상/음성 신호뿐 아니라, 대용량의 기록매체로도 활용이 가능하지만, 홈씨어터에서는 영화 쪽의 의미를 두고 그에 맞춰 설명을 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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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씨어터에 있어서의 DVD는 CD와 동일한 크기이면서도 한 면에 4.7G씩 이층으로, 또한 양면으로 엄청난 정보량의 수록이 가능하다. MPEG2 압축 기술을 이용하여 수평해상도 500본 이상의 고화질로 표현이 가능하며, 최대 8개의 각기 다른 언어 수록, 최대 32개의 자막의 수록, 본편 이외의 다양한 서플먼트 지원, 멀티앵글의 지원, 극장을 능가하는 5.1, 혹은 6.1채널의 멀티채널 서라운드 음향의 수록이 가능해 한 면의 영화를 1장의 DVD 미디어에 무리 없이 저장이 가능하다. 또한 DVD를 재생가능한 DVD 플레이어들은 비디오 CD, 음악 CD의 재생도 가능하다.

이런 DVD에 수록된 고화질, 고음질의 멀티채널 서라운드 사운드는 기본적으로 DVD 플레이어에서 수록된 정보를 읽어 들이게 되고 처리를 하게 된다. 따라서 홈씨어터를 갖추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기기는 DVD 플레이어가 아닌가 싶고, 기기 선정에 있어서도 단순히 기기의 가격적인 문제를 떠나 구입에 의외로 많은 신경을 써야 할 부분이다.

DVD는 CD와 달리 영상과 음성을 동시에 수록하게 되는데, 음향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돌비 디지털(Dolby Digital)사의 서라운드 사운드 포맷이나, DTS(Digital Theater Systems)사의 서라운드 사운드 포맷으로 수록이 된다. 돌비디지털은 DD-EX, DTS는 DTS-ES의 형태로 최대 6.1채널까지 지원이 가능하며, 경우에 따라서는 CD를 능가하는 고음질의 사운드를 들려준다. 5.1채널은 프론트 좌/우, 센터, 서브우퍼, 리어 좌/우 채널을 의미하며, 리어 백의 1채널이 추가 되어 6.1채널을 이루게 된다. 요즈음 출시되는 대부분의 AV 리시버(앰프)들은 돌비 디지털이나 DTS 5.1채널은 기본적으로 지원하고 있지만, DD-EX, DTS-ES 같은 6.1채널은 중급기 이상에서만 지원이 가능하다.

돌비 디지털로 수록된 서라운드 사운드의 경우, DTS 로 수록된 서라운드 사운드 보다 높은 압축률로 수록이 된다. 따라서 수록 용량 면에서는 보다 유리하여, HDTV 방송에서 사운드 포맷으로 사용되고 있지만, 일반적으로 매니아들은 풍부한 정보량을 지닌 DTS 사운드를 선호하는 편이고, 또한 사운드 퀄러티면에서 보다 높은 점수를 주고 있다. 물론 매우 좋은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 경우라면, 돌비디지털이나 DTS 사운드의 우열을 가리기 힘들 정도로, 두 가지 사운드 포맷 모두 매우 뛰어난 사운드를 선사해 준다.

이런 돌비 디지털이나 DTS 서라운드 사운드 포맷은 5.1, 혹은 6.1 채널의 비트 스트림 신호로 수록이 되어 있는데, 이 비트 스트림 신호는 각 채널별로 분리과정(디코딩, Decoding)을 거치고, 분리된 각 채널별 디지털 신호는 D/A(Digital to Analog) 변환 과정을 거쳐 아나로그 신호로 변환이 되며, AV 리시버(앰프)에서 각 채널별 스피커가 이용이 가능하도록 증폭 후, 스피커로 음성 신호가 전달되는 과정을 거치게 된다.

돌비 디지털이나 DTS 서라운드 사운드는 75오옴의 특성 임피던스를 가지는 동축(Coxial)케이블이나, 광(Optical)케이블을 이용하여 DVD 플레이어로부터 AV 리시버(앰프)로 비트 스트림(Bit Stream) 형태의 디지털 신호로 전송이 가능하다. 이럴 경우 DVD 플레이어 자체에서 아나로그 신호로 처리하는 것보다 안정적이고, 깨끗하게 신호 처리가 가능하기에, 대부분의 경우에는 DVD 플레이어와 AV 리시버(앰프)를 디지털 케이블로 연결하여 처리하는 과정을 거치고 있다.

디지털 신호로 AV 리시버(앰프)로 전송하여 처리가 가능한 음성 신호의 처리 과정과는 다르게, DVD에 수록된 영상신호는 현재까지는 디지털로 전송이 불가능하다. 따라서 MPEG2로 압축된 영상신호는 DVD 플레이어 내에서 디지털 신호를 아나로그로 전환하여 디스플레이로 전송하는 과정을 거치게 된다. 물론 앞으로 등장할 HD DVD 플레이어에서는 디지털로 영상신호 전송이 가능한 DVI 단자를 탑재할 것이고, DVI 입력을 받을 수 있는 디스플레이가 갖춰진다면, 보다 안정적이고 깨끗한 화질을 얻을 수 있게 될 예정이다.

DVD 플레이어내에서 변환된 아나로그 영상 신호는 컴포지트(Composite) 케이블이나 S-Video 케이블, 혹은 컴포넌트(Component) 케이블을 통해 TV나 PDP, 프로젝터 등의 디스플레이 기기와 연결이 가능한데, 최소 S-Video 케이블로의 연결을 권장하며, DVD가 가진 최고의 화질을 얻기 위해서는 컴포넌트 케이블로의 연결을 권장한다. DVD 플레이어를 구입하면 부속물로 보통 컴포지트 케이블이 동봉되어 있는데, 무심코 이 케이블을 사용하여 연결하게 된다면, DVD 자체가 가진 화질의 절반도 경험하지 못하게 된다. 또한 경우에 따라서는 디스플레이 기기 자체에 컴포넌트 케이블 입력을 지원받지 못하기도 하므로, 보유하고 있는 디스플레이 기기의 영상 입력 단자를 확인하여 맞는 케이블로 연결이 되도록 주의를 요한다. 컴포넌트 케이블은 75오옴의 특성임피던스를 지닌 동축케이블로 만들어져 있으며, 보통 Y/Pb(Cb)/Pr(Cr)의 노랑, 빨강, 파랑 색을 가진 세개의 케이블로 구성이 되어 있다.

또한 보유한 디스플레이 기기가 인터레이스(비월주사, Intelrace) 방식만 지원이 되는지, 프로그레시브스캔(순차주사, Progressivescan) 방식의 입력이 지원되는지도 반드시 확인을 해야 한다. 인터레이스 방식은 60필드의 영상신호를 번갈아 주사하여 30프레임의 화면을 만들어 내지만, 프로그레시브스캔 방식은 30프레임을 순차적으로 주사하여 처리하기 때문에 화질에서 차이가 발생하게 된다. 이는 중요한데, 일반적인 저가의 DVD 플레이어들은 대부분 인터레이스 신호만 출력이 가능하여 프로그레시브스캔 신호를 입력 받을 수 있는 고화질의 대화면 디스플레이 기기를 보유하고도 충분히 활용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물론 프로그레시브스캔 신호를 입력 받을 수 있는 영상기기일지라도, 화면의 크기가 작다면 그 효과는 인터레이스 신호를 입력받을 때와 비교하여 그 차이가 극히 미미해진다.

따라서 프로그레시브스캔 입력이 가능한 대화면의 영상기기를 보유하고 있다면, 프로그레시브 스캔 출력이 지원되는 DVD 플레이어를 구입하는 것이 유리하다. 프로그레시브스캔이 지원되는 DVD 플레이어들은 대부분 기기의 전면패널에 지원여부를 표시하고 있으며, 프로그레시브스캔을 입력 받을 수 있는 영상기기들은 HD급이나 SD급으로 표현하기도 하는데, 일반적으로 후면에 있는 컴포넌트 입력단자가 480p로 표시되어 있고, 인터레이스 입력을 받는 컴포넌트 단자는 480i로 표기가 되어 있다.

이런 기본적인 지식을 갖추고도 막상 DVD 플레이어를 구입하려면 당황하는 경우가 생기기도 한다. 프로그레시브스캔 신호의 출력이 가능한 DVD 플레이어일지라도 20여만원대의 제품부터, 수백, 혹은 그 이상을 능가하는 제품들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기본적인 성능은 같을지라도 많은 가격 차이를 보이는 이유는 영상이나 음향의 질적 차이에 기인 한다. 물론 저가 기종의 경우에는 각종 버그들이 자주 눈에 띄기도 하고, 안정적인 재생 면에서 뒤떨어지기도 한다.

고가의 DVD 플레이어를 구입하였지만, 보유한 디스플레이의 화면이 작거나, 색상이나 색감 등 표현능력이 부족하다면 좋은 기기를 구입하고도 DVD 플레이어가 가진 성능을 완벽하게 얻지 못하게 된다. 따라서 프로젝터나 50인치 이상의 프로젝션 TV나 PDP 등을 보유하고 있다면, 무리가 아니라면 조금 더 투자하는 것도 무난하다.

또한 영상보다 음향쪽에 조금 더 비중을 둔다면, 조금 더 고가의 기종을 선택하는 것을 권한다. DVD 플레이어는 음악 CD도 재생이 가능한데, 전용의 하이파이 CD 플레이어에는 미치지 못할지라도 일정 수준 이상의 기기라면 의외로 이에 버금가는 착실한 소리를 들려주기도 한다. 물론 AV 리시버(앰프)가 어느 정도의 오디오 성능을 지녔는지도 고려해야 하는데, 이런 부분은 실로 난감할 수도 있다. 기기의 변화 속도나 출시 속도가 빨라 어느 제품을 고르는 것이 나은지에 대해서는 언급하기가 쉽지 않다. 이럴 경우에는 다양한 경험을 지닌 전문가나 구입처에 문의를 하고, 인터넷을 이용해 검색하는 것도 좋은 방법일 듯 싶다.

마지막으로 언급하고 넘어가야 할 부분은 차세대 고해상도 포맷의 지원 여부이다. 요즈음 출시되는 DVD 플레이어들 중에는 SACD나 DVD-Audio 같은 미디어를 지원하는 기종이 있는데, 이 SACD나 DVD-Audio는 바로 CD를 대체할 차세대 오디오 포맷이다. SACD나 DVD-Audio 는 모두 멀티채널 서라운드 사운드를 지원하며, 최대 5.1 채널에 24비트/96kHz, 혹은 2채널에 24비트/192kHz의 초고해상도의 음질을 들려주는 포맷들이다.

이 새로운 포맷들은 오디오 매니아를 등에 업고 빠른 속도로 소프트웨어들이 출시가 되고 있는데, 이런 고해상도의 사운드 포맷을 즐기려면, DVD 플레이어에서 지원이 가능해야 한다. 아쉽게도 SACD나 DVD-Audio는 각각 DSD와 MLP등 다른 포맷으로 수록이 되어 있어서, SACD를 지원할지라도 DVD-Audio는 지원이 불가능하고, 혹은 반대로 DVD-Audio는 지원이 되더라도 SACD가 지원이 불가능한 경우가 있다. 물론 이 SACD나 DVD-Audio를 모두 지원하는 속칭 유니버셜 플레이어도 시장에 이미 등장을 했으므로, 이런 부분을 고려해 자신의 취향과 시스템에 맞는 기기를 갖추는 것이 무엇보다 현명할 듯 싶다.

수년 내에는 HD급(720p)의 초고화질로 표현이 가능한 DVD 플레이어가 출시될 예정이라 한다. 물론 이에 맞는 소프트웨어들이 뒷받침이 되어야 하겠지만, 현재의 그것을 뛰어 넘는 생생한 영상과 음향을 가정에서 편리하게 즐길 수 있기에, 굳이 매니아가 아닐지라도 매우 반가운 소식이 아닌가 싶다.

홈씨어터 구성에 있어서 시각적인 정보 전달을 담당하는 중요한 부분이 바로 디스플레이(Display), 즉 영상기기이며 불과 수년 사이에 무서우리만큼 많은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 흔히 영상기기라면 당연히 TV를 떠올리던 것이 불과 몇 년 전이었고, 비싸봐야 수 백만원 안밖에서 구입이 가능했었지만 몇 년 사이에 천만원을 훌쩍 뛰어 넘는 디스플레이 기기가 판매 되고, 너무나 다양한 기종이 선보이고 있다. 이러한 디스플레이 기기들의 변화에 대해 필자는 지인들과의 대화에서 가히 혁명적이라는 표현을 서슴치 않을 정도이다. 가장 단순한 목적인 TV 시청부터 컴퓨터와의 연결을 통한 모니터로서의 활용도, 각종 게임기와의 연결, HD(High Definition)방송, 홈씨어터 등 고려해야 할 부분도 너무나 많아 과거처럼 디자인이나 브랜드 인지도등으로만 선뜻 구입하기에도 많은 혼란이 따르고 있다. 이번 호에서는 이런 다양한 디스플레이 기기들의 개략적인 이해를 통해 홈씨어터용으로는 어떠한 제품이 본인에게 가장 잘 맞는 제품인지, 한번 짚고 넘어가길 바란다.
3. 홈 씨어터 연결을 위한 영상 기기의 종류

제목은 거창할지 몰라도 사실 지금 당장이라도 보유하고 있는 TV등의 영상기기에 단순히 DVDP를 연결하는 것만으로도 시청은 가능하다. 하지만 DVD가 가진 최고의 화질을 제대로 소화해 내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수준의 영상기기들이 뒷받침이 된다면 가장 이상적 일듯 싶다. 가장 기본적이고 또 아직 많은 분들이 사용하고 있는 CRT(브라운관) 방식과 프로젝션 TV(리어 프로젝션 TV), PDP및 LCD, 대화면 구성이 용이하여 홈씨어터 매니아들에게 꾸준한 인기를 얻고 있는 프로젝터등에 대해 알아보기로 하자.

1. CRT 방식(브라운관 방식) TV 

CRT(Cathode-Ray-Tube)는 굉장히 오래된 발명품으로 1897년 독일의 물리학자 브라운에 의해서 발명되었으며, 이러한 CRT에 TV 튜너를 접목하여 우리나라에서는 브라운관 TV라 불리 우고 있다. 금속등을 고온으로 가열하면 물질을 형성하고 있는 원자속의 전자가 유리하 여 공간으로 방사되는 현상이 일어나게 되는데, CRT는 이러한 열전자의 방출 현상을 응용한 것이다. 칼라 CRT는 Red(적)/Green(녹)/Blue(청)의 세개의 전자총에서 방사된 전자빔이 R/G/B의 형광체를 발광시켜 색상을 얻어내는 방식이다. 

이러한 브라운관 TV는 밝기나 시야각이 우수하고, 현재까지도 전세계의 영상기기시장을 석권할 정도로 대량생산이 되고 있어 제조단가가 매우 저렴하다. 또한 가격에 비해 콘트라스트비가 뛰어나고 비교적 수명이 길며, 사용의 편리성이 매우 뛰어나 앞으로도 쉽게 사라지지는 않을 전망이다. 다만 유리를 이용해 진공을 잡아줘야 하는 CRT 제조의 특성상, 화면크기가 극히 제한되어 있어서 대화면과 공간 활용성을 중시하는 현대인의 욕구를 충족시키기에는 부족함이 많은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이런 브라운관 TV는 비교적 저렴한 가격으로 양호한 화질을 얻을 수 있어서 주로 TV 시청이 많고 가끔 영화 시청을 하는 분들에게는 이상적일듯 싶다. 

추후에 HD 방송이 본격화되고, 대화면의 디스플레이 기기를 구입하게 된다면 기존의 TV를 안방 등에서 별도로 이용도 가능하므로 화면 크기에 너무 집착을 하지 않는 것이 좋을듯 싶다. 충분한 외부입력단자를 갖추고 있으며, 가급적이면 왜곡이 적은 평면형이 유리하다.

2. 프로젝션 TV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프로젝션 TV는 정확하게 리어 프로젝션 TV라 불리는데, 간략하게 이해를 구하자면 각각 R/G/B 세가지의 색상을 표현하는 CRT가 본체 하단에 내장 되어져 거울등을 이용해 역상을 이끌어내서 영상을 표현하는 방식이다. 즉 우리가 흔히 말하는 삼관식 프로젝터가 TV튜너와 결합된 형태라 보면 좋을 듯 싶다.

이러한 프로젝션 TV는 간단한 구조로 대화면의 장점을 이끌어 내기가 매우 유리해, 현재 판매되는 대부분의 대형 디스플레이 시장을 이끌어 가고 있다. 브라운관 TV에 비해 다소 비싸지만 훨씬 큰 대화면을 구현하기 쉽다는 장점을 지니고 있다. 하지만 시야각이 현저히 좁고, 화질과 밝기가 떨어지며, 부피를 매우 많이 차지한다는 단점이 있다. 어떻게 보면 시장에 잠깐 정도 거치는 제품으로 인식되기도 했었지만, 현재는 삼관식의 CRT를 이용하는 프로젝션 TV에 이어 LCD나 DLP 패널을 광학엔진으로 하는 신제품들도 속속 등장하고 있어서, 당분간은 대화면 시장을 주도하리라 여겨진다.

요즈음 부쩍 LCD 프로젝션 TV나 DLP 프로젝션 TV란 제목을 달고 출시 되는 프로젝션 TV가 눈에 많이 띄고 있다. 이 LCD/DLP 프로젝션 TV는 위에 언급한 CRT 방식의 프로젝션 TV와 원리는 동일하다고 보면 좋을듯 하다. 즉 LCD 혹은 DLP 프로젝터가 TV튜너와 결합된 형태라 보면 좋을듯 싶다. 이런 LCD 프로젝션 TV나 DLP 프로젝션 TV는 기존의 프로젝션 TV에서 이용되던 삼관식의 광학엔진에 비해 부피를 훨씬 적게 차지하기에 크기를 현저하게 줄일 수가 있다. 

하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기존의 프로젝션 TV와 비교했을 경우이며, 빠른속도로 성장해 가고 있는 PDP나 LCD 방식의 디스플레이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매우 큰 부피를 가지게 된다. 기존의 프로젝션 TV가 가진 한계를 크게 뛰어넘지는 못해서 시야각이 제한되어 있고 밝기도 낮다. 또한 메탈 하이드로 램프와 같이 밝은 광원을 필요로 하는 LCD/DLP 디바이스의 특성상 주기적으로 램프를 교환해 주어야 하는 제한이 따르게 된다. 보통 램프의 수명을 2000시간 정도를 이야기 하는데, 하루 5시간 정도 TV나 영화를 본다면 400일 정도 시청이 가능하지만, DLP나 LCD 프로젝터등을 사용하는 필자의 경험에 따르면 제조업체에서 제시하는 램프 교환 시간보다 적은 것이 보통이다. 램프 교환비용도 수십만원 정도로 비교적 비싸다는 단점이 있다.

하지만 대화면의 PDP나 LCD 영상기기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은 비용으로 대화면을 이끌어 내기가 용이하며, 기존의 프로젝션 TV에 비해 월등히 슬림한 몸체와 디자인, 그리고 화질을 보여주기에 기존의 프로젝션 TV에 비해 다소 비싼 값에도 불구하고 꾸준히 인기를 얻어가고 있다. HD급의 와이드 패널을 탑재한 제품도 있어서 DVD 시청에 매우 유리하며 손쉽게 HDTV 시청도 가능하다. 대화면의 장점을 저렴한 가격으로 느끼고자 프로젝션 TV의 구입을 고려하는 분들이라면, 더 비싸더라도 LCD나 DLP 프로젝션 TV의 구입을 추천하고 싶다.

3. PDP(Plasma Display Panel) 와 LCD(Liquid Crystal Display)

LCD는 액체의 특징인 유동성과 고체의 특징인 규칙적인 결정성을 지니는 액정(Liquid Crystal)을 이용한 기기이다. 이 액정은 광학적 이방성을 지니고 있어서 전압을 가하면 전계의 방향에 따라 액정의 분자 배열이 바뀌는 특성을 가지고 있고, LCD는 이런 액정의 성질을 이용해 그림을 표시하게 된다. 수동 매트릭스 방식과 능동 매트릭스 방식으로 분류하는데 TN(Twisted Nematic)이나 STN(Super-Twisted Nematic)등의 수동 매트릭스 방식은 응답 속도가 매우 느리고, 칼라를 다양화시키기 힘들어 능동 매트릭스 방식인 TFT(Thin Film Transistor) LCD를 많이 사용하고 있지만, 가격이 상대적으로 매우 비싸다.

PDP는 가스의 플라즈마 방전원리를 이용한 디스플레이로 불활성의 혼합 가스에 높은 전압을 가하면 이온가스가 방전(플라즈마 현상)되면서 자외선이 발생하는 원리를 이용한 디스플레이다. 전/후면 유리와 밀폐된 칸막이 사이에 Ne+Ar, Ne+Xe 등의 불활성 개스를 밀봉한 뒤, 마주하는 전극에 전압을 가하여 얻어진 자외선을 Red(적)/Green(녹)/Blue(청)의 형광체를 발광시켜 컬러를 얻어 낸다.

PDP는 자체가 발광을 하기에 발광형 디스플레이(emissive display, 혹은 active display)로 불려지고 있으며, LCD는 자체의 발광이 아닌 주변 광원의 제어를 통해 발광을 하기에 수광형 디스플레이(non-emissive display, 혹은 passive display)라 불려지고 있다.

LCD나 PDP는 차세대 디스플레이로 기존의 영상기기들과는 비교가 불가능 할 정도로 슬림화와 경량화가 가능하고, 왜곡이 매우 적은 화면 특성을 지니고 있으며, 대화면의 구현이 가능하면서도 벽에 걸 수 있을 정도로 공간 활용도가 매우 뛰어나 빠른 속도로 시장을 장악해 나가고 있다. 하지만 만만치 않은 가격이 단점으로 지적이 되고 있다. 시장에 출시된 제품들 중에는 70인치를 넘어서는 PDP가 나올 정도로 LCD보다 빠르게 대화면을 구현하고 있는데, 같은 PDP 일지라도 화질차이와 소모전력, 열의 발생등 차이가 상당히 나기 때문에 반드시 전문가의 조언을 얻어서 구입하는 것이 좋을 듯 하다. 참고로 필자가 사용 중인 파이오니아 503HDG와 같은 모델은 50인치에 400W/h 정도의 소비전력을 유지하는데, 동일한 크기의 타사 제품들은 550W/h를 소비할 정도로 차이가 많다. 여유가 된다면 구입을 권하고 싶을 정도로 대체로 만족도가 높은 제품이다.

4. 프로젝터

홈씨어터 매니아들이 증가함에 따라 대화면의 박진감을 찾는 매니아들도 증가하고 있는데, 프로젝터가 전해 주는 대화면의 감동은 일반적인 디스플레이 기기에서는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매력을 지니고 있다. 진정한 홈씨어터의 영상미를 원한다면 꼭 한번쯤 프로젝터를 통한 대화면의 구성을 권장 할 만 하다. 이런 프로젝터는 CRT를 이용한 삼관식 프로젝터와 디지털 디바이스를 이용한 프로젝터로 나뉘게 되며, 디지털 디바이스를 이용한 프로젝터는 LCD와 DLP 프로젝터등이 이 범주에 포함된다.

1) 삼관식 프로젝터

삼관식 프로젝터는 빛의 삼원색인 Red(적)/Green(녹)/Blue(청) CRT를 이용한 프로젝터로 오랜 역사를 지닌 방식이지만 가장 아나로그적이며, 필름 라이크한 질감으로 현재까지는 가장 뛰어난 영상미를 전해 주는 프로젝터라 할 수 있다. 이 삼관식 프로젝터는 개구율(회로등을 제외한 실제 화면을 만들어 내는 부분의 비율)이 100%에 이르기 때문에 약 40~60%의 LCD 프로젝터와 90% 정도의 개구율을 지닌 DLP 프로젝터등과 달리 매우 정확한 화면을 만들어 내게 된다. 

이러한 삼관식 프로젝터의 최대 장점은 리얼 블랙의 재현에 있다. 프로젝터를 말할때 블랙의 표현력이 얼마나 중요한지는 사용해 본 매니아들이라면 널리 공감을 하는 부분이다. 블랙의 깊이감이 좋다면 상대적으로 다른 색상의 순도가 잘 살아나 선명도와 색감이 증가하게 된다. LCD나 DLP 프로젝터는 블랙을 얻기 위해서 광원을 차단하는 방식을 취하지만, 삼관식의 경우에는 아예 빔을 쏘지 않는 방식으로 자연스러운 블랙을 얻어 낸다. 또한 LCD나 DLP 프로젝터는 입력 받은 영상신호를 자신의 능력(표현 화소수)에 맞도록 재조합 하는 과정을 거친 후, 스크린에 투사를 하게 되는데 삼관식 프로젝터는 그런 과정을 거치지 않는다. 즉 비디오 소스로부터 입력받은 데이타를 재조합 없이 그대로 투사를 하게 되며, 이로 인해 매우 자연스러운 동작의 연결성과 매끄러운 질감이 돋보이게 된다. 

이런 장점을 지니고 있음에 불구하고 많은 단점과 불편함이 지적되기도 한다.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은 바로 가격 부분과 설치, 세팅의 난해함이다. 어느 정도 인정되는 수준의 필름 라이크한 영상미를 얻기 위해서 지출되는 비용은 수천만원을 훌쩍 넘기기도 한다. 본체 자체의 가격도 비싸지만, 쏘스기기로부터 받은 영상신호를 그대로 표현해 주는 특성 때문에 주변기기로 상당한 수준의 비디오 스케일러가 뒷받침이 되어야 한다. 하나의 렌즈를 통해 영상을 얻는 LCD나 DLP 방식이 손쉽게 초첨을 맞추도록 되어 있지만, 삼관식 프로젝터는 세개의 렌즈가 각각 고정식이어서 한번 설치가 되면 이동이 거의 불가능하며, 초기 설치시에 컬러 레지스트레이션(Color Registration)이라는 복잡한 세팅 과정을 거치게 된다. 따라서 한번 설치 후 이동을 하려면 복잡한 설치와 세팅 과정을 고스란히 겪게 된다. 삼관식 프로젝터의 크기가 매우 크고 무겁다는 부분도 우리의 주거 환경에서는 부담으로 다가온다. 이동이 용이하지 않다는 삼관식의 특성상 천정에 거치를 해야 하는데, 많은 분들이 거주하는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은 천정까지의 높이가 불과 240~250cm에 불과해 설치에 제약이 따르게 된다. 그렇지만 아직까지는 삼관식 프로젝터의 뛰어난 화질의 매력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 없다.

2) LCD 및 DLP 프로젝터

LCD 프로젝터는 R/G/B 세가지의 LCD 패널에 빛을 투과 시켜 광학프리즘을 통해 하나의 영상을 얻어 내는 방식이고, DLP 프로젝터는 마이크로 미러(Micro Mirror) 로 구성된 DMD 디바이스를 이용해 빛을 반사시킨 후, 컬러 휠을 이용해 색상을 재현해 내는 방식이다. 이중 가장 빠르게, 그리고 무서운 속도로 화질의 개선을 보여 주는 제품이 바로 DLP 프로젝터이다. 프로젝터를 이야기할 때, 1세대는 삼관식 프로젝터, 2세대는 LCD 프로젝터, 3세대는 DLP 프로젝터등으로 분류를 하기도 하지만, 뛰어난 화질의 삼관식 프로젝터에 비해 LCD 프로젝터는 세팅의 편의성만이 앞서고 있었다. 이에 반해 DLP 프로젝터는 삼관식에 버금가는 매우 뛰어난 화질을 바탕으로 새로운 프로젝터의 역사를 써나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듯 싶다.

필자는 초창기 18만화소짜리 프로젝터부터 여러 프로젝터들을 접해 보았고, 불과 1년여 전만해도 LCD나 DLP 프로젝터들이 삼관식 프로젝터를 능가하기는 힘들겠구나 라고 생각했었다. 하지만 올해 들어 출시한 새로운 DLP 프로젝터들을 통해 그 가능성이 조심스레 점쳐지기도 한다. 정말 1년 사이에 너무나 많은 변화를 가지고 새롭게 탄생이 되고 있다. 조만간 리얼 HD 화질의 구현이 가능한 1920x1080의 화소를 가지는 패널을 장착한 LCD 프로젝터가 출시된다고 하며, 각종 디지털 인터페이스로 무장한 프로젝터들이 속속 출현 하는 등, LCD및 DLP 프로젝터의 선전이 기대된다.
4. 홈 씨어터의 중추적 시스템, AV앰프

우리가 흔히 말하는 AV 앰프는 보통 전원부, 디지털 신호 처리부, 오디오 신호 처리부, 영상신호 처리부등 기본적으로 공통되는 몇 개의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여기에 라디오 방송 수신을 위한 튜너가 더해진 기기가 AV 리시버이다. 보다 정확한 재생을 위해 파워 앰프부를 별도로 연결해서 사용하게 만든 제품을 AV 프로세서라 하고, AV 프로세서에서 보내주는 멀티채널 아나로그 오디오 신호를 증폭하기 위한 앰프를 멀티채널 파워앰프라 부른다.

AV 앰프는 매우 다양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기로, 5채널 혹은 7채널에 이르는 스피커 구동을 위한 멀티채널 앰프의 기능뿐 아니라, DVD 플레이어에서 디지털로 전송된 DD/DTS등 멀티채널 포맷의 디코딩 기능, 각종 음향/영상 기기와 연결하여 콘트롤이 가능한 콘트롤러로서의 기능 등, 홈씨어터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는 기기이다.

이런 기본적인 기능 이외에 다양한 음장효과를 주는 기능, 아나로그로 입력된 스테레오 신호를 5.1 채널로 변환해 주는 기능, 디지털로 입력된 CD의 16비트/44.1kHz의 오디오 신호를 24비트/192kHz로 업샘플링 하는 기능, 컴포지트나 S-Video로 입력된 영상신호를 컴포넌트 출력이 가능하게 만드는 컨버팅 기능 등, 기기에 따라서는 많은 부가적인 기능을 가지고 있기도 하다. 복잡해 보이기만 하는 이 AV 앰프의 기본적인 기능은 무엇이고, 어떤 제품이 본인에게 맞는 제품인지에 대해 알아 보도록 하자.

AV 앰프의 구조

AV 앰프의 뒷면을 보게 되면, 많은 연결 단자로 구성 되어 있고, 입문자들은 어떻게 연결을 해야 하나 고민이 되기도 한다. 하지만 모든 단자는 주변 기기와의 연결을 위한 입출력 단자가 대부분으로, 원리만 이해한다면 연결에 그리 큰 어려움은 없다. 복잡해 보이기만 하는 AV 앰프의 구조는 크게 디지털 신호 처리부와 아나로그 신호 처리부로 나눌 수 있다. AV 앰프가 일반 하이파이용 앰프에 비해 가장 차이가 나는 부분은 바로 디지털 신호를 처리하는 디지털부가 존재한다는 사실이다.

1) 디지털 신호 처리 

DVD에 수록된 DD/DTS와 같은 멀티채널 신호는 비트 스트림(Bit Stream) 형태로 인코딩(Encoding) 되어 있다. 이 비트 스트림 형태의 디지털 신호는 DVD 플레이어에서 읽어진 후, 동축이나 광케이블을 통해 AV 앰프로 전달되는데, 여기부터가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라 할 수 있다. 전달된 비트 스트림 신호는 AV 앰프내의 DD/DTS 디코더를 통해 디코딩(Decoding)이 이뤄지게 된다. 디코딩이 이뤄진 신호는 DSP(Digital Surround Processor) 칩셋을 통해 디지털 처리 과정과, 디지털 신호를 아나로그 신호로 전환하는 DA 컨버팅(Digital to Analog Converting) 과정을 거쳐 5.1, 혹은 6.1 채널의 아나로그 멀티채널 신호로 변환 된다. 이렇게 변환된 아나로그 멀티채널 신호는 다시 CPU를 통해 적절히 조절되어, 오디오 신호 처리부를 통해 스피커를 구동할 수 있을 정도로 증폭이 이뤄진다. 

이런 복잡한 과정 중 DSP 칩셋의 비중은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DD/DTS 5.1 채널 신호는 최대 24비트/48kHz로 인코딩이 되어 있는데, DSP 칩의 성능을 높임으로써 전체적으로 안정되고 유연하며 정확한 신호처리와, D/A 컨버팅이 가능하게 된다. 따라서 하나의 DSP 칩셋을 채용한 저렴한 입문 기종부터, 여러개의 칩셋을 병렬로 채용한 고가의 기종, 32비트, 혹은 그 이상의 성능을 지닌 DSP 칩셋을 내장한 기종 등, 매우 다양하게 성능의 변화가 이뤄지고 있다..

디지털 처리부는 디지털 신호 처리라는 기본적인 역할 이외에 음장효과를 부여 하는 기능을 하기도 한다. AV 앰프 중에서는 매우 다양한 음장 효과를 이용한 제품이 있는데, 예를 들어 세계적으로 유명한 성당이나 컨서트 홀, 재즈클럽, 기타의 음향특성을 응용해서 처리해 준다면, 가정내에서는 얻기 힘든 여러 형태의 음향 효과를 얻을 수 있다. 하지만 이런 다양한 음장효과는 기본음원을 변화시키게 되므로, AV 프로세서+멀티채널 파워앰프와 같은 분리형이나 고가의 제품에서는 음장효과에 그리 많은 비중을 두지 않기도 한다.

2) 오디오 신호 처리

디지털부에서 처리 된 멀티채널의 아나로그 신호는 CPU를 통해 적절히 배분되어 오디오 신호 처리부로 전송이 이뤄진다. 오디오부에서는 전송 된 멀티채널 아나로그 신호를 스피커가 이용할 수 있을 정도로 증폭이 이뤄지게 되는데, 얼마나 순간적으로 정확하게 증폭을 해 주느냐에 따라 음질이 좌우되기도 한다. 따라서 보다 충실한 전원부를 채용했고, 어떤 부품을 사용 했고, 어떻게 회로를 구성 했느냐에 따라 전체적으로 오디오 성능에 큰 차이를 보이게 된다.

동일한 전원부를 채택 하였더라도, AV 앰프는 비슷한 가격대의 하이파이용 인티 앰프에 비해서 일반적으로 음질이 떨어지게 된다. 이는 바로 AV 앰프의 기본적인 역할이 아나로그 오디오 신호의 증폭이외에 디지털 신호의 처리라는 목적이 추가되어, 디지털 신호부에서 이용하는 전원이 상대적으로 음질 향상쪽에 기여를 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동일한 출력일지라도, 아니 더 높은 출력 수치를 지닌 AV 앰프라도 체감 출력이나 구동력은 상대적으로 하이파이용 인티 앰프에 비해 열악해 지게 된다.

따라서 고가의 기종에는 안정적인 스피커 구동을 위해 대용량의 전원부를 구성하기도 하는데, 스테레오용, 멀티채널용, 디지털 신호 처리용등 다양하게 독립된 형태의 전원부로 구성이 이뤄지기도 한다. 경우에 따라서는 영상신호 처리부나 디지털 신호부로 들어가는 전원을 제어하는 방식을 채택하여, 노이즈를 억제하고 유효 전원을 보다 많이 확보해 고음질을 꾀하기도 한다. 또한 별도의 멀티채널 파워앰프를 이용하게끔 설계된 AV 프로세서는 일체형에 비해 매우 강력한 성능을 이끌어 낼 수 있다.

기본적으로 AV 앰프에서는 DSP 칩셋에서 D/A 컨버팅이 이뤄지기 때문에, 전용의 CD 플레이어나 고가의 DVD 플레이어를 통해 아나로그로 연결한 하이파이 앰프에 비해 음질이 떨어지게 된다. 따라서 기존에 DSP에서 D/A 컨버팅이 이뤄지는 설계와는 다르게 별도의 독립된 D/A 컨버터를 채용하여 고음질 신호를 재생해 내는 기종이 등장하기 시작했다. 예를 들어, 데논의 AVR-3803과 같은 AV 리시버는 24비트/192kH에 이르는 D/A 컨버터를 채널당 2개씩 최대 7.1을 위해 16개의 컨버터를 사용해 보다 고음질을 꾀하고 있다.

AV 앰프의 활용 및 주의 사항

의외로 많은 분들이 AV 앰프는 단지 DVD 플레이어와의 연결을 통해 활용이 가능하다고 알고 있다. 하지만 AV 앰프는 각종 영상기기나 음향기기를 연결해 편리 하게 활용이 가능하다. AV 앰프에 TV나 프로젝터를 연결해 놓은 상태에서, AV 앰프에 DVD 플레이어, XBox나 PS2를 비롯한 각종 게임기, 비디오 플레이어, LD 플레이어, 캠코더, HD 세톱박스를 연결해 놓았다면, 단지 AV 앰프에서 버튼 하나만으로도 각종 영상기기의 화면과 음향을 즐길 수가 있다. 물론 기기에 따라서는 HD급의 영상신호를 처리하지 못하는 기종이 있기도 하다. 인위적인 각종 서라운드 기능이나, 돌비 프로로직 II 기능이 지원된다면 스테레오 사운드를 5.1채널로 변화 시킬 수 있어 보다 입체감 넘치고 공간감이 풍부한 사운드로 즐길 수가 있다.

또한 차세대 사운드 포맷인 SACD나 DVD-Audio는 AV 앰프를 이용해 가장 저렴하면서도 현실적인 방법으로 재생이 가능하다. 단지 SACD 플레이어 혹은 DVD-Audio플레이어를 멀티채널용 아나로그 케이블을 이용해 AV 앰프의 멀티채널 인풋단자에 연결 하는 것만으로도, SACD나 DVD-Audio가 가진 고음질의 재생이 가능해 진다.

AV 앰프를 사용하는데 있어서 별다른 주의 사항은 없지만, 필자의 경험 중, 가장 많은 문제가 발생 했던 부분이 바로 스피커와 AV 앰프와의 올바르지 못한 연결방법에 있었다. AV 앰프는 5.1 혹은 7.1 채널에 이르는 많은 스피커와 연결을 하게 된다. 수가 많다보니 AV 앰프에 있는 스피커 연결 단자의 간격도 매우 좁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별도의 바나나플러그 없이 바로 스피커 케이블을 연결한다면, 쇼트가 일어나 앰프에 악영향을 주게 된다. 스피커 케이블에서 삐져 나온 단 한 가닥의 전선으로 인해 이상 증상이 생기기도 하므로, 반드시 AV 앰프와 스피커 케이블을 연결 할 때는 바나나 플러그를 이용해 쇼트의 위험이 없도록 하는 것이 좋다. 또한 상대적으로 많은 열을 발생시키므로 환기나 통풍이 잘 되는 적절한 장소에 설치하는 것이 유리하다.

어떤 AV 앰프를 고를 것인가

AV 앰프는 다양한 방법으로 출력을 표기 하고 있다. 같은 앰프인데도 100W, 혹은 150W 등으로 표시가 되어 있어서 어느 것이 정확한 출력인지 난감할 때가 있다. 바로 출력표시에 대한 표준이 없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100W/ch (8오옴, 20Hz~20kHz, THD 0.01%,) 이라고 표시 되어 있다면, AV 앰프에 8오옴의 부하를 걸었을때, 20Hz~20kHz의 주파수 대역 안에서 음의 찌그러짐이 0.01% 이내에서 채널당 100W로 출력함을 의미한다. 따라서 적어도 위에 언급한 조건을 가진 출력을 기준으로 비교를 하는 것이 유리하며, 출력수치에 표시 된 주파수 응답 대역은 보다 넓을수록, THD(Total Harmonic Distortion)는 보다 낮은 수치를 지니고 있는 제품의 출력이 우수하다.

하지만 앰프들은 출력수치만으로는 스피커를 제어하는 능력을 평가하기 힘들다. 바로 구동력이라는 부분 때문인데, 앰프가 스피커를 제어하는 구동력이 떨어지게 된다면, 고역이 날카롭고 갈라지듯이 느껴지고, 저역은 풀어져 벙벙거리는 느낌을 갖게 된다. 출력이 낮더라도 구동력이 좋은 앰프는 훨씬 더 좋은 소리를 들려준다. 댐핑팩터나 저역의 리니어러티 수치를 기준으로 구동력을 평가하기도 하지만, 이것도 어디까지나 수치상의 참조사항 일뿐이다.

앰프의 구동력은 얼마나 충실한 전원부의 설계와, 얼마나 튼실하고 넉넉한 용량의 부품들을 사용 했는지에 따라 달라지게 된다. 하지만, 아쉽게도 이런 부분은 표시사항이 아니므로, 같은 출력을 지닌 앰프라도 구동력면에서는 많은 차이를 보이게 된다. 따라서 AV 앰프로부터 많은 구동력을 요하는 스피커를 보유하고 있다면, 아무래도 넉넉한 힘을 지닌 AV 앰프를 선택하는 것이 나은데, 이런 부분은 쉽게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므로 전문가의 도움과 경험을 얻는 것이 유리할 듯싶다.
5. 홈 씨어터의 핵심, 스피커

홈씨어터용 스피커는 좌/우 프론트 스피커 2채널과, 센터 스피커 1채널, 좌/우 리어 스피커 2채널과 0.1채널에 해당하는 서브우퍼로 구성이 되어 5.1 채널 이라 불리게 된다. 리어백 스피커 1개를 추가하여 6.1채널을 만들거나, 1조를 추가하여 7.1채널로도 구성이 가능하다. 현재까지 발매 된 DVD 타이틀은 최대 6.1채널만 지원하므로, 7.1 채널 스피커의 경우에 리어 백 스피커가 2개가 있더라도 스테레오가 아닌 모노로 출력이 된다.

홈씨어터를 구성하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바로 적합한 스피커의 선택이다. 일정 수준이상의 스피커들은 각각의 브랜드에 따른 개성을 가지게 된다. 하지만, 입문기종부터 중급기종까지는 가격은 비슷하더라도 성능의 차이는 많이 달라지게 된다. AV 앰프나 DVD 플레이어들은 비록 정확하지는 않더라도 스펙상의 사양으로도 대충 제품의 성능을 추론 할 수는 있다. 하지만, 스피커의 경우에는 스펙상의 사양이 스피커 선택의 절대기준으로 자리 잡을 수 없는 묘한 부분이 있다. 이는 바로 아나로그적인 부분인데, 우리들이 직접 듣게 되는 스피커의 사운드는 개인의 취향에 따라 호불호가 갈리게 되어, 절대 강자도 절대 약자도 존재 하지 않기 떄문이다. 하지만 분명한것은 비슷한 가격대의 제품에서도 가격대 성능비는 존재하므로, 옥석을 가리는 일은 본인에게 달리 매우 중요한 부분이다. 이번호에서는 스피커의 구성과 적절한 세팅 방법, 꼭 필요한 룸 튜닝 방법과 약방의감초격인 액세서리류에 대해 언급하도록 한다.

스피커의 세팅

1) 프론트 스피커

프론트 스피커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 할 수 있다. 전체적인 사운드의 규모나 퀄러티를 규정지어 주면서, 많은 액션 장면의 주요한 효과음을 표현하는 부분이다. 이렇게 중요한 프론트 스피커는 아무리 좋은 제품이라도 적절하게 세팅 되지 않으면 만족할 만한 사운드를 얻기 힘들게 된다. 대부분의 경우는 기존에 위치한 가구나 기타 다른 시스템이 이미 놓여진 상태에서 여분의 공간에 셋팅을 하게 되지만, 적절한 프론트 스피커의 배치는 중역의 순도나 전체적인 음의 밸런스, 음장감, 저음의 양과 질등이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조금만이라도 신경을 쓰는 것이 나을듯 싶다..

프론트 스피커를 세팅할때 가장 주의해야 할 부분은 바로 트위터의 위치이다. 트위터에서 나오는 고역은 음의 확산성이 부족하고 직진성이 높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이 트위터 부분이 귀높이에 일치해지도록 높이를 조정해 주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다. 또한 좌/우 스피커 사이의 거리가 청취 위치의 거리보다 길어진다면 센터 이미지가 옅어져 정확한 포커싱을 얻기가 힘들게 된다. 따라서 프론트 스피커는 청취 위치를 기준으로 했을때, 좌측 프론트 스피커와 우측 프론트 스피커가 45도 정도 벌어진 삼각형 형태를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는 좌/우 프론트 스피커간의 거리보다 청취위치까지의 거리가 더 긴 것을 의미하며, 좌/우 프론트 스피커의 간격은 최소 2m 이상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좌/우 프론트 스피커간의 간격이 넓어지게 되면 사운드 스테이지는 넓게 형성 되는 것을 느낄 수 있지만, 지나치게 벌어진다면 센터의 이미지가 옅어져 보칼이 좌/우에서 따로 노는듯한 느낌이 들게 된다. 반대로 좌/우 간격이 너무 좁아지게 된다면 협소한 사운드 스테이지와 음장감을 느끼게 된다..이런 조건은 각 스피커 제조회사의 스피커들의 종류에 따라 달라지게 되므로, 몇번의 시행 착오를 거쳐서라도 이상적인 위치를 찾아내게 된다면, 정확한 센터 이미지와 넓은 음장감을 얻을 수 있다..

물론 여의치가 않다면 스피커를 청취위치쪽으로 약간 기울이는 토인(Toe In)을 통해 정확한 음상을 얻을 수 있다. 토인의 의미는 스피커의 전면부를 청취자쪽으로 약간 기울이는 것을 의미한다. 토인은 공간감이나 음의 포커스, 정확한 이미지 형성에 영향을 주게 된다. 약간 안쪽으로 기울이는 것만으로도 고역의 양이 증가하여 사운드가 밝아지는 것이 느껴지며, 포커싱이 정확해지고 선명한 보칼을 얻을 수 있게 된다. 하지만 지나친 토우인은 반사음의 양을 줄여 공간감이 축소되고 메마른 사운드가 느껴지기도 한다. 스피커가 지나치게 밝은 성향을 지닌 스피커라면 토우인을 줄이는 것이 유리하다..

토우인을 할때에는 좌/우 프론트 스피커가 정확한 각을 이루도록 유지하는것이 중요한데, 틀어진 스피커의 후면 모서리와 뒷 벽면간의 거리를 재는것으로 간단히 측정이 가능하다. 또한 스피커들의 특성이 모두 제각각이고, 제조회사에서 토우인을 권장하지 않는 스피커들도 있으므로, 토우인을 하거나 하지 않거나, 혹은 어느정도를 하느냐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여러번 반복 청취를 통해 이상적인 위치를 찾는것이 중요하다..

스피커를 통해 재생되는 음은 유닛이 위치한 전면부만을 통해 재생 되는 것이 아니라, 스피커 전체를 통해서 재생이 된다. 따라서 후면에 덕트가 뚫려 있는 스피커가 아니더라도, 스피커 후면과 뒷 벽면과 옆 벽면과는 일정 간격 이상 띄우는 것이 바람직하다..벽면에 스피커가 너무 가까이 붙어 있게 된다면, 스피커를 통한 직접음과 벽면을 통한 반사음이 저역의 상승작용을 일으켜 저역이 지나치게 강조되고, 이렇게 강조된 저역은 사운드 밸런스를 깨트리며, 전체적인 음악특성이 너무 무겁고 어두워지는 단점을 지니게 된다..경우에 따라서는 심한 부밍도 동반하게 된다.반대로 스피커를 청취공간 한가운데에 놓고 듣게 된다면, 저음이 너무 옅어지는 것을 느끼게 된다. 물론 애초에 스피커를 벽면에 붙여서 사용하도록 설계된 스피커인 경우라면 예외가 된다..

일반적으로 프론트 스피커와 뒷벽면과의 거리는 청취공간의 1/3이나 1/5 정도가 권장되고, 청취위치는 2/3나 2/5 지점이 권장되지만, 현실적으로 곤란한 부분이 많고 적절한 흡음재나 분산재를 사용한다면 그 거리는 유동적으로 바뀌게 된다. 따라서 보유한 스피커의 특성에 맞춰 벽면으로부터의 거리를 조금씩 달리하면서 몇번의 반복 청취를 통해서 마음에 드는 소리가 나오는 가장 이상적인 위치를 찾는 것이 좋을듯 하다..프론트 스피커가 놓여진 옆벽면과 뒷벽면간의 간격이 1/3 안에 들게 되면, 측면과 후면에서 반사 된 소리에 의해 상호간의 간섭이 생기기 쉽게 된다. 즉 프론트 스피커가 측면 벽으로부터 60cm가 이격되어 있다면, 뒷벽면과는 40cm 이하나 80cm 이상이 되도록 간격을 유지하는 것이 좋다. 이때 측면 벽면과 프론트 스피커의 간격은 너무 가깝지 않도록 하는 것이 유리하다..

2) 센터 스피커

홈씨어터 스피커 셋팅중 가장 중요한 것이 센터 스피커의 위치 잡기이다. 센터 스피커는 영화나 뮤직 비디오속의 대사나 보컬의 전달이라는 목적 이외에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혹은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이어지는 방향성을 매끄럽게 표현하는 중요한 부분이기도 하다. 센터스피커도 프론트 스피커와 같이 시청위치의 귀높이에 위치하도록 맞추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다. TV를 이용해 영화감상을 할 경우에는 대부분의 TV 위에 센터 스피커를 놓게 된다. 하지만 프로젝션 TV와 같은 대형 TV일 경우에는 이 위치가 프론트 스피커보다 높아지게 되는데, 이렇게 셋팅 위치가 불일치 할 경우에는 대사의 전달이 불분명해지며, 이동감이 매끄럽지 못하고, 프론트와의 조화가 일치하지 못해 스피커들이 제각각 따로 노는 듯한 느낌이 들기 마련이다. 센터 스피커의 위치를 조정하기 힘들 경우에는 센터 스피커의 전면 배플부가 시청위치의 귀 높이를 향하도록 기울여서 주는 것이 좋은 방법이다..TV 위 등의 폭이 좁거나 버튼등이 있어서 설치가 용이하지 않을 경우라면, TV 위에 올려 놓으시고 센터 스피커의 각도를 조절할 수 있는 스탠드등을 구입해 세팅 한다면 도움이 된다..

위에서 아래로 내려본다고 가정할때, 가급적이면 센터 스피커는 프론트 스피커와 동일 선상에 위치하도록 하는 것이 유리하다. 또한 5개의 동일한 스피커를 프론트와 센터, 리어용으로 사용하기 전까지는 프론트 스피커에 비해 센터스피커는상대적으로 음량의 부족함을 느끼게 된다. 이는 유닛이나 인클로우저의 크기 차이에 따른 당연한 결과이므로, 이런 부분은 채널별 레벨을 조절하여, 센터 채널의 레벨을 프론트 스피커에 비해 2~3정도 높게 설정을 해 준다면 보다 나은 결과를 얻게 된다. 간혹 가로로 놓고 사용하도록 설계된 센터 스피커를 공간상의 제약 때문에 세로로 세워 놓고 사용하기도 하는데, 이는 아주 좋지 않은 방법이다..또한 센터 스피커를 장식장안에 수납하여 사용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은 방법이다. 굳이 수납을 하려면 적어도 옆이나 위, 뒷부분등이 개방이 되어야 한다.

3) 리어 스피커

리어 스피커는 프론트 스피커와 비슷한 간격으로 벌려서 세팅을 하시는 것이 이상적이다. 사실 리어 스피커의 옳바른 세팅은, 우리의 주거 환경을 고려한다면 사치라 할 수 있을 정도로 제약이 많이 따르게 된다. 리어 스피커의 트위터가 시청위치에서의 귀 높이에 비해 30~60cm 정도 높게 측면에 설치하는 것이 유리하다. 하지만 벽걸이 형과 같은 경우에는 제약이 따르게 되므로, 뒷 벽면에 설치하는 것도 무난하다. .리어 스피커가 너무 시청위치에 가깝게 된다면, 프론트 스피커나 센터 스피커의 사운드가 영향을 받게 되어, 전체적인 음장감이나 공간감 형성이 오히려 역효과가 나게 된다. 공간감을 중시하는 서라운드 사운드의 특성상, 전면부는 시청위치를 직접적으로 향하지 말아야 한다는 부분은 중요하다. 즉 스피커를 시청위치쪽으로 토우인을 하거나, 기울여 놓는다면, 부각되는 서라운드 사운드때문에 전체적인 사운드의 밸런스가 깨지게 된다. 리어 스피커는 직접음이 도달하기 보다는 간접음에 의해 자연스럽게 형성되는 공간감을 중요하게 다룬다는 점을 잊지 말도록 하자..서라운드 사운드는 간접음이나 기계음이나 파열음 같은 효과음이 대부분이므로 일반 북쉘프형의 스피커를 이용할 때에는 벽면에 한번 반사되어 시청위치로 가도록 스피커를 뒷벽면쪽으로 비스듬히 기울이셔도 좋은 효과를 기대 할 수 있다.

4) 서브우퍼

저음의 콘트롤은 가장 다루기 힘든 부분중 하나이기에, 서브우퍼의 옳바른 셋팅 또한 그리 만만한 부분은 아니다. 일반적으로 서브우퍼를 좌/우 프론트 스피커 사이의 위치에 두는 것을 권장하지만, 이렇게 위치 시킨다고 좋은 저역을 기대할 수는 없다. 원치 않는 스탠딩 웨이브를 피하기 위해서는 서브우퍼를 듀얼로 사용하거나, 초기에 홈씨어터 룸의 설계부터 스탠딩 웨이브를 피하기 위한 정확한 치수를 가지고 설계가 되어야 한다. 웅장한 저음을 기대하며 프론트 스피커가 지닌 베이스 유닛의 구경에 비해 아주 커다란 유닛이 장착 된 서브우퍼를 운영하게 된다면, 프론트 스피커와의 언밸런스로 고생할 수도 있게 된다.

하지만 서브우퍼는 중고음에 비해 파장이 길기에 인위적인 시청위치의 조절만으로도 품위 있는 저음을 기대 할 수 있다. 즉 기존의 서브우퍼가 놓인 위치에서 시청위치의 거리를 가깝거나 멀리하면서 이상적인 저음이 나오는 위치를 찾아 보거나, 현실적으로 시청위치를 옮길 수가 없다면, 시청위치에 가깝게 서브우퍼를 위치시키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보다 타이트하고 빠른 저역을 기대할 수 있다..서브우퍼 주변에는 가급적이면 공진을 유발하는 물체를 두면 좋지 않다. 가급적이면 벽면과 딱 붙여서 셋팅하는 것도 좋지 않으며, 서브우퍼 자체가 떨릴 정도로 과도한 음량으로 재생하는 것도 피해야 할 사항이다.
6. 비싼 기기보다 더 중요한 룸 튜닝

스피커가 셋팅된 공간이 사방이 트여 있는 공간이 아닌 이상, 음은 스피커에서 울려 나오는 직접음 이외에 벽, 바닥, 천정의 반사를 거친 간접음이 반드시 존재하며 잔향으로 남게 된다. 이런 간접음은 벽, 바닥 천정등의 재질이 단단한 재질일수록 더 커지는 경향이 있으며, 천이나 카펫트 같은 연질, 다공의 소재에서는 흡수가 잘 되는 성향을 띄고, 파장이 짧은 중고음은 잘 흡수되지만 저음은 잘 흡수되지 않는 성향을 띄며, 시청공간의 모양과 크기에 따라 영향을 받게 된다. 또한 반사되는 시간차에 따라 경우에 따라서는 특정 주파수 대역의 음이 상쇄되어 감소하거나 반대로 증가하는 현상이 일어나기도해 그에 따라 사운드의 품질도 달라지게 된다.

직접음이나 반사음을 조절하여 적절한 룸 튜닝이 이뤄진다면, 스피커나 앰프와 같은 하드웨어를 업그레이드한 효과를 얻을 수도 있다. 좋은 기기를 갖추고도 리스닝 룸에 적절한 룸튜닝과 셋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면, 하드웨어가 지닌 완벽한 역량을 이끌어 낼 수 없게 된다. 특히 5.1 채널, 혹은 그 이상의 스피커를 운영해야 하는 홈씨어터의 특성상, 많은 스피커를 통한 음의 조합이 이뤄져야 하기에 적어도 기본적인 부분에 있어서만큼 알맞게 조정을 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간단한 팁을 바탕으로 집에서도 손쉽에 할 수 있는 간단하게 룸 튜닝 방법에 대해 설명하도록 하겠다.

1) 중고역대의 룸튜닝

스피커의 이상적인 위치 선정도 중요하지만, 시청 공간의 룸 튜닝은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까다로운 부분이라 할 수 있다. 스피커와 같은 장비의 선택이 50%의 비중을 차지한다면, 정확한 셋팅과 룸 튜닝이 나머지 50%라 말할 정도로 셋팅과 룸 튜닝부분은 중요하다. 가장 신경 써야 할 부분은 프론트 스피커를 통해 나오는 사운드가 반사되는 지점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게 된다..측면의 경우, 시청위치에서 프론트 스피커를 마주보면서 측면에 스피커 정도의 크기를 지닌 거울을 대고 프론트 스피커가 가까운쪽부터 시청위치까지 조금씩 옮기다 보면 그 거울안으로 프론트 스피커가 보이는 위치가 나타나게 된다. 그 위치가 바로 프론트 스피커에서 나온 직접음이 반사가 되는 부분이며, 그 부분에 책이 꽂혀 있는 책장이나 전문적인 튜닝재등을 이용해서 난반사를 유도하거나 천소재의 소파나 커튼을 위치시킨다면 반사음의 적절한 흡음을 유도해 반사음의 콘트롤이 가능해 진다.

또한 프론트 스피커가 위치한 뒷면의 벽을 통해서도 반사가 일어나게 되는데, 뒷벽면에 거울을 붙여 놓았을때, 시청위치에서 거울안으로 스피커의 후면이 보이는 부분이 반사가 되는 부분이므로 이 부분에 적당한 사이즈의 책이 꽂혀 있는 책장이나 천소재의 장식물, 혹은 룸 튜닝재를 위치시킨다면 효과를 보게 된다.바닥면을 통해서도 반사가 일어나게 되는데 이 바닥에도 동일하게 거울을 놓고 테스트해서 거울을 통해 프론트 스피커가 보이는 부분이 반사가 일어나는 부분이므로 이 부분에 양탄자나 러그등을 깔아 준다면 좋다.

흥미로운 부분은 이렇게 여러소재를 이용해 난반사나 흡음을 유도시킬때, 소재의 종류에 따라 사운드가 달라진다는 점이다..또한 일반적으로 고음은 저음에 비해 흡음이 잘 되므로 과도한 고역대의 흡음은 오히려 선명한 이미지를 저하시킬수도 있으므로 개개인의 취향에 맞는 사운드를 얻을때까지 여러번의 시행착오를 거쳐 적절한 소재와 위치를 찾는 것이 중요하다.

2) 저역대의 룸 튜닝

중고음과 달리 150Hz 아래의 저역대는 잘 흡음이 되지 않는 성질을 지니고 있으며, 콘트롤하기가 아주 난해하다..특히 저역에는 스탠딩 웨이브(Standing Wave)라는 사운드적으로 매우 불유쾌한(?) 현상이 존재하게 된다. 위/아래, 좌/우, 앞/뒤가 모두 완전히 개방된 공간이 아니라면, 이 스탠딩 웨이브는 좋던 싫던 무조건 발생하게 된다. 이는 파장이 짧은 중고역과 달리 저역은 파장이 길기 때문이다. 예를들어, 초당 340m를 진행하는 소리는 100Hz일 경우 3.4m의 파장을 지니게 된다. 50Hz라면 6.8m의 파장을 지니게 되며, 2000Hz의 중역이라면 17cm, 10000Hz의 고역이라면 3.4cm의 파장을 지니게 된다. 상대적으로 긴 저역의 파장은 벽면등과 반사되어 공간을 떠도는 저음들이 특정 장소에서 만나 저역이 부풀어 올라 부밍을 느끼게 되거나, 상쇄되어 상대적으로 매우 빈약한 저음을 느끼게 되며, 이를 스탠딩 웨이브라 한다. 

스탠딩 웨이브 현상의 특징은 서브우퍼나 스피커의 위치가 고정 되어 있다면, 항상 똑같은 위치에서 발생하게 된다는 점이다. 따라서 서브우퍼나 프론트 스피커의 저역에서 부밍이 발생된다면, 혹은 너무 빈약한 저음을 느끼게 된다면, 스탠딩 웨이브를 피하는 방법으로 부밍을 억제 하거나, 양질의 저음을 얻을 수 있게 된다.

간단한 방법으로는 시청위치를 바꾸면서 테스트를 해 보면 된다. 테스트음반등을 통해 저음이 발생되고 있는 상태에서, 시청위치를 앞이나 뒤로(물론 대부분의 가정에서는 뒤로는 불가능할듯 싶다..) 30cm정도 단위를 두고 옮기면서 청취해 보기 바란다. 어느 지역에선 과도한 저역이 느껴지고, 어느지역에선 너무 빈약한 저음이 느껴지게 된다. 여러번의 테스트를 반복해서 가장 양호한 위치를 찾아 내서 시청위치로 정하시면 된다..물론 이렇게 시청위치를 옮기는 것이 불가능하다면, 스피커나 서브우퍼에 위치에 변화를 주시는 것이 더 나을 수도 있다.

스탠딩 웨이브를 없앨 수는 없지만, 피할 수는 있다. 서브우퍼를 듀얼로 한다면 서로 상쇄를 통해 과도한 저역의 부밍을 줄일 수 있거나 부족한 저역을 보강 할 수 있다. 또한 스피커 후면에 전문적인 저음용 분산재나 흡음재를 위치시키거나 두터운 천소재의 장식물을 둔다거나 해도 좋은 효과가 기대되며, 시청위치 후면에 커다란 책장등을 위치시켜서 저음의 반사를 적절히 분산시켜도 좋다.시청위치에 가깝게 서브우퍼등이 위치한다면 빠른 저역과 스탠딩 웨이브도 줄일 수 있게 된다. 코너나 모서리에 베이스트랩등을 두어 저역의 양을 콘트롤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다.

미관상의 이유로 서브우퍼나 프론트 스피커를 별로 견고하지 못한 막힌 공간에 두고 자랑스럽게 깔끔한 인테리어를 했다고 공개하는 사진을 접하게 되는데 매우 안타까울 수 밖에 없다. 이는 진동과 공진, 또 불유쾌한 부밍을 유발하게 되므로, 절대 피하는 것이 좋다..공간에 갇힌 값비싼 스피커보다, 세심하게 잘 세팅된 입문기종의 스피커가 더 좋은 사운드를 들려 준다는 것을 잊지 말기 바란다.
7. 약방의 감초, 액세서리들

홈씨어터를 구성하는데에는 기본적으로 스피커 케이블등의 케이블류와, 진동/공진 방지용 액세서리, 기기보호용 액세서리, 깔끔한 정리를 위한 액세서리, 음질 개선용 액세서리등 생각보다 많은 액세서리들이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음을 잊지 말도록 하자.

1) 케이블류

기본적인 케이블로는 AV 앰프와 스피커를 연결하기 위한 스피커 케이블 및 DVDP 와 AV 앰프의 디지털 신호 전송을 위한 디지털 케이블, CDP나 카세트, VCR등의 기기와 연결을 위한 인터커넥터 케이블, 전원케이블, 그리고 DVDP와 디스플레이 기기와의 연결을 위한 영상케이블, 이 존재한다. 각종 케이블등은 매우 저렴한 케이블부터 기기의 가격을 훌쩍 뛰어 넘는 매우 고가의 케이블로 판매가 되고 있다. 이러한 케이블은 각각의 시스템에 맞게 선택을 하는것이 좋은데, 총예산의 10~20% 정도가 적당하다. 많은 분들이 각종 케이블류의 업그레이드를 통해 음질 개선이나 화질 개선등의 효과를 보기도 한다. 이는 케이블류의 업그레이드를 통해 사운드 퀄러티나 영상 퀄러티가 향상이 되는 것이 아니라, 기존에 사용되던 케이블의 완성도가 떨어져 손실을 보고 있던 부분이 보다 나은 케이블과의 접속을 통해 보상을 받는 것이다.

스피커 케이블 : 가장 기본이 되는 케이블이다. 전기동을 제련해 만든 고순도의 구리는 보통 99.96% 의 순도를 가지게 되는데, 이는 0.04%의 잔존산소가 남아 있음을 의미한다. 통상적으로 오디오 케이블로는 무산소동선이 권장 된다. 무산소 동선은 5N 이상 8N 사이의 선재를 의미하는데, 여기서 5N 의 의미는 99.999%의 동의 순도와 0.001% 의 잔존산소가, 8N 의 의미는 99.999999% 의 동의 순도와 0.000001%의 잔존산소가 불순물로 남아 있다는 의미가 된다. 고순도의 동선일수록 전기신호의 전달에는 유리해지지만, 순도가 높아질수록, 선재의 가격은 기하급수적으로 높아지기에 통상적으로는 5N~6N 정도의 선재가 많이 사용이 된다.

디지털 신호 전송용 케이블 : 보통 동축(Coxial) 케이블과 광(Optocal) 케이블이 많이 이용된다. 광케이블은 토스 링크(Tos Link)라 불리는 것이 보다 정확한 표현이다. 이 케이블들은 주로 DVD의 DD나 DTS 비트 스트림 신호를 DVD 플레이어로부터 AV 앰프로 전달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토스링크는 꺽어지면 안되므로 연결에 주의를 요하며, 1m를 넘어가는 토스링크는 신호의 로스가 급격하게 일어나게 된다. SACD나 DVD-Audio와 같이 높은 전송률을 요구하는 소스기기에는 IEEE1394 케이블로 연결이 가능하지만, 현재 이러한 접속단자를 지닌 AV 앰프들이 거의 없어서 아직까지는 디지털 전송이 힘들다. 물론 5.1채널 인터커넥터 케이블로는 연결이 가능하다.

영상케이블 : DVDP 와 디스플레이 기기들의 성능이 급격히 높아지면서 영상케이블의 중요성도 높아지고 있다. HD급의 고화질 영상기기를 보유 하고 있더라도 컴포지트나 S-Video 케이블로 연결해 DVD나 HDTV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주의해야할 사항이다. DVD21 독자라면 컴포지트나 S-Video 케이블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을듯 하므로 생략하기로 한다. 컴포넌트 케이블은 75오옴의 특성 임피던스를 가지고 있는 케이블로, 고화질 전송에 필수이지만, 최대 54MHz를 넘어가는 고주파 대역의 신호가 지나가게 되므로 노이즈가 잘 유입이 된다. 가급적이면 쉴딩이 잘 된 제품을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특히 프로젝터와 같이 대화면을 이용하는 경우나, 10M를 넘어가는 연결이 필요한 경우라면 더더욱 제품 선정에 신경을 써야 할 부분이다.

2) 기타 액세서리류

진동/공진 방지용 액세서리 : 대표적인 제품으로 대리석이나 화강암등을 스피커나 서브우퍼의 받침용으로 이용이 된다. 밀도가 크고 무거우며 외형이 아름다워 진동이나 공진 방지에 많이 이용되지만, 진동이나 공진 방지용으로 생산된 전문적인 액세서리에 비해서는 많이 뒤떨어진다. 소음문제가 거슬린다면 반드시 이용해야 할 액세서리이다. 진동의 차단이라는 주목적이외에 음질의 개선이라는 부수적인 목적도 이룰 수 있는 유용한 액세서리들이다.

기기보호용 액세서리 : 대표적으로는 바나나플러그등의 접속단자를 들 수 있다. 스테레오용 하이파이 앰프에 비해 홈씨어터용 AV 앰프는 5개부터, 프론트 이펙트 스피커까지 포함이 된다면 최대 9개에 이르는 많은 스피커와 연결이 이뤄지게 된다. 이때 별도의 단자 없이 스피커 케이블을 바로 AV 앰프와 연결한다면 서로 닿아서 쇼트를 유발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진다. 삐져 나온 단 한가닥의 스피커 케이블이라도 문제가 될 소지가 많으므로, 적어도 AV 앰프에 스피커 케이블을 연결 할 때에는 바나나플러그를 이용해 접속하는 것이 유리하다. 접속면이 최대가 되도록 잘 유지되면서 텐션이 오래 지속되는 제품이 유리하다. 기타 순간적인 외부의 전원 불규칙으로 인한 기기의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AVR(Auto Voltage Regulator)나 전자파 차단등의 부수적인 효과를 얻을 수 있는 오디오용 전문 멀티탭도 매우 유용한 액세서리이다.
